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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	성심(聖心) : 임금의 마음. 앞에 나옴.

8. 실질적 노력이 없음에 대해 맺는말

무릇 이 일곱 가지 우려는 지금 세상의 깊은 고질병입니다. 나라의 

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이 곤경에 빠진 것은 오로지 이것들이 원인입

니다. 이 일곱 가지 우려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전하께서 위에서 

성심(聖心)
●

을 수고롭게 하시고, 아래에서 맑은 논의를 진행한다 하

더라도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

다. 예로부터 임금이 덕을 잃어 스스로 패망을 초래한 경우는 이치

상 그러하니 한이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오늘날은 전하께서 무슨 

덕을 잃으셨기에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이 위태롭게 되었단 말입니

까?

저는 잘못이 많고 재주는 적어 전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

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비록 그러하나 말하기 쑥스럽지만 

참된 정성만은 보통사람보다 뒤지지 않습니다. 입궐하여 전하의 눈

을 바라보면 영명한 모습이 훤하시고 슬기로운 의논이 명쾌하십니

다. 그러나 밖에 나와서 사방을 돌아보면 백성들은 신음하고 근심하

고 고통을 겪으며 갈 곳을 모르는 형편입니다. 저는 이런 상반된 상

황을 매우 괴이하게 여기고 긴 한숨을 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

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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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! 병세가 깊어도 신통한 의원이라면 아직도 고칠 수 있고, 나라

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밝은 임금이라면 도리어 일으켜 

세울 수 있습니다. 지금의 조정은 아직 편안하고 권세를 잡았던 간

신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. 사방의 국경은 아직 온전하여 외적의 

침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면 오히려 큰일을 할 수 

있을 것이나,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기회를 놓쳐 따라잡지 못할 것입

니다. 맹자가 말하기를, “나라가 한가할 때 정치와 형벌제도를 고쳐

서 바로잡으라.”고 하였습니다.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

념하시어 나라를 떨쳐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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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설

이 글은 실공(實功)이 없는 일곱 가지를 말한 결론 부분이다. 이 일곱 

가지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곤궁에 빠진 원인이라고 

밝힌다. 지금까지 당시 조선의 현실을 요약한 뒤, 그래도 희망이 있

음을 말하고 있다. 그 근거로 앞 세대처럼 권세를 쥔 간신이 없어서 

조정이 다소 안정되었고, 외적의 침략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. 아

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이상적 정치를 펼 수 있다는 율곡의 신념이랄

까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.

오늘 우리 가운데는 현실이 힘들다고 ‘헬조선’이라 부르며 나라

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. 심지어 외국으로 

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

다.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

이해해 본다.

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라. 원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바

로잡는 것은 구세주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천할 문제다. 

머슴이나 심부름꾼이 자기 집안을 엉뚱하게 말아먹는데 팔짱끼고 

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?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이 나

라를 잘못 이끌면 적어도 선거라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려

야 한다. 그런데도 선거에서 또 뽑아주니 오만방자해져서 주인을 우

습게 알고, 민의는 언제나 왜곡 당한다.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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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게 만드는 원인이자 문제해결이 안 되는 악순환의 모습이다.

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라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 싸워온 

분들의 덕택으로 나라가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

은 아닐 것이다.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말고 늘 고맙게 생각해야 한

다.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, 그 희생

의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서 나라가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가능하

겠는가? 민주주의는 한 번 싸워서 완결된 제도가 아니다. 그 제도 또

한 인간이 운용하기 때문에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

시간문제다. 늘 불의와 싸우면서 지켜내면서 가꾸어야 하는 것이 민

주주의가 아닌가?

그러므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 각자의 

몫이다. 길거리에 나가 투쟁할 용기라도 없다면 투표만이라도 제대

로 해야 하지 않을까? 책 한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현시대의 문제를 

제대로 인식하는 것만도 가상한 일이 되고 말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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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문 원전 음미하기

嗚
오 호
呼, 病

병 지 고 황
至膏肓, 神

신 의 상 가 구
醫尙可救, 國

국 지 수 망
至垂亡, 明

명 왕
王

尙
상 가 흥
可興. 當

당 금 조 정 상 정
今朝廷尙靖, 權

권 얼 병 적
孼屏迹. 四

사 봉 상 완
封尙完, 

外
외 흔 부 작
釁不作. 及

급 금 유 가 유 위 야
今猶可有爲也, 稍

초 완 즉 후 시 이 무 급
緩則後時而無及

矣
의
. 孟

맹 자 왈
子曰, 國

국 가 한 가
家閒暇, 及

급 시 시
是時, 修

수 기 정 형
其政刑. 伏

복

願
원 전 하 류 념
殿下留念, 思

사 소 이 진 기 언
所以振起焉.

嗚呼: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. 아!/病至: 병이 ~에 이르다/膏肓: 심장과 횡격막 

사이. 곧 약효가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부분/神醫: 귀신같이 병을 잘 고치는 

의원/尙可救: 오히려 구제할 수 있다/國至垂亡: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/

明王: 사리에 밝은 왕/尙可興: 오히려 일으켜 세울 수 있다/當今: 지금/尙靖: 오

히려 편안하다/權: 권세/孼: 흉악하다/屏迹: 자취를 숨기다/四封: 사방 강역의 경

계/尙完: 아직 온전하다/外釁不作: 외환이 일어나지 않다/及今: 지금에 이르러/

猶可有爲也: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다/稍緩則後時: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때를 

놓치다/及: 미치다, 이르다/國家閒暇: 나라가 한가하다/及是時: 이 때에 이르러/

修其政刑: 정치와 형벌제도를 고치다/伏: 엎드리다/願: 바라다/留念: 유념하다/

思: 생각하다/所以: ~할 것/振起: 떨쳐 일으키다/焉: 어조사

해석

아! 병세가 깊어도 신통한 의원이라면 아직도 고칠 수 있고, 나라

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밝은 임금이라면 도리어 일으

켜 세울 수 있습니다. 지금의 조정은 아직 편안하고 권세를 잡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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던 흉악한 간신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. 사방의 국경은 아직 온

전하여 외적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면 오히

려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나,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기회를 놓쳐 

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. 맹자가 말하기를, “나라가 한가할 때 정

치와 형벌제도를 고쳐서 바로잡으라.”고 하였습니다. 삼가 바라

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나라를 떨쳐 일으킬 방법을 생

각하십시오. 


